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이 
원·하청 불공정을 끝장냅시다!

존경하는 경주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자동차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8월 20일 부품사노동자들이, 

8월 21일은 완성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투쟁을 앞두고 동지들께서는 “왜 우리가 공동 파업을 해야하는가” 라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투쟁은 어느 한 사업장의 임금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중앙교섭 투쟁승리를 위해, 자동차 부품사를 죽이는 납품단가인하(CR)와 

원청의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막아내고, 우리의 임금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원청과의 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원청의 책임을 부품사와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두지 맙시다.
  
현대자동차지부의 투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정년연장과 관련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길어져서 부품사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납품단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물량과 신규수주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부품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청이 단가를 내리고 물량을 줄이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부품사 노동자에게 돌아옵니다. 부품사 자본은 현대자동차 핑계로 

우리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원청은 결정하고, 부품사는 떠안고, 노동자가 희생하는 악순환을 끊어냅시다.
  
그 어느 자동차 부품사도 20%의 납품단가 인하를 감내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이 이제와서 거꾸로 

자동차 부품사의 어려움을, 노동자들의 파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은 현대자동차 자본입니다.
  
자동차 한 대는 완성사 노동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이 멈추면 자동차 생산 역시 멈춥니다.
  
동지 여러분, 파업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8월 20일, 전국의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이 함께 멈춥시다. 

8월 21일, 완성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완성사와 부품사 노동자의 단결로 반격합시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경주지부가 앞장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갑시다! 투쟁!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이 
원·하청 불공정을 끝장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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